
20131226 1 육의 행실과 마음 간의 관계 2  육의 행실로 마음을 다스려 휴거에 성공하여

라.

작성일 : 2013. 10. 25~27

작성자 : 이 선진

(어제 강한 훈련을 받아 몸이 너무 뻐근하여 오늘 새벽 성자께서 깨워 주셨음에도 일어나기

가 싫었고 또한 “일어나도 제대로 깊은 기도도 못하고 졸 것 같은데”라는 걱정심이 계속 들

었습니다. 이 때 선생님을 통한 성자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. “마음보다 몸이 더 근본인데 

내가 지금 몸을 빼앗기니 마음도 뺏겼구나. 그러면 지금은 좀 피곤해도 일어나서 새벽의 간

절한 기도로 몸을 빼앗아 버리면 기도하기 싫은 이 마음도 결국은 따라오겠구나.”

깨달아졌습니다. 처음 기도를 시작했을 땐 정말 죽을 것 같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였고 몇 

번 졸았지만 다시 정신 차리고 주를 생각하며 끝까지 기도했습니다. 

그러니 그 피곤하였던 뇌, 몸이 슬슬 풀리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싫었던 마음도 어느새 성자

와의 기도, 대화에 빠져 즐기고 있었습니다.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며 정말 성자의 말씀처럼 

몸 뺏으니 마음도 뺏을 수 있게 되었다고 역시 진리임을 시인, 고백하였을 때 성자께서 말

씀하셨습니다.)

*성자의 말씀*

사랑아 

네가 보여 준 대로 

인간의 근본은 

마음이 아닌 ‘몸’이다. 

마음 100번 먹어봤자 

몸 한 번 빼앗기면 다 끝나.

고로 ‘생명의 근원인 

네 마음을 지키라’라는 말씀도 

실상 마음 자체에 목적을 두고서 말한 게 아닌 

바로 ‘육’을 목적한 말씀인 것이다. 

마음을 지키고 또 지켜 

결국 육이 빼앗기는 단계로까진 

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

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. 

물론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마음, 

눈으로 보며 귀로 듣는 즉시 

쉽게 변해버리는 마음이란 것 잘 안다. 

그러나 그러함에도 

만일 네가 끝까지 육의 행실로써만은 

악, 세상에게 뺏긴바 되지 않는다면 



마치 폭풍우같이 

한 나라를 뒤덮을 만한 해일같이 

혼란스러웠던 네 마음도 

어느새 잔잔한 시냇물같이 고요해진다. 

고로 육의 무동성으로 

네 마음의 유동성을 붙잡아야만 해. 

여기에서 ‘육의 무동성’이란 

곧 오직 네 육의 행실로서 

네 육을 나 성자에게만 주며 

악, 사탄, 세상에게는 빼앗기지 아니함이다. 

그러니 네 마음에 기대지 말며 

보다 더 쭉 변하지 않을 수 있는 

네 육의 행실에 기대고 의지하여라. 

특히 휴거된 자의 육의 행실은 

좀처럼 변함이 없어서 

아무리 뇌 속에서‘마음, 생각, 정신’이라는 

갓난아기가 울고 징징 짤 지라도 

어른격인 ‘육의 행실’이 

다시 주관해버리며 다스린다.

(육의 행실과 마음 간의 관계에 대해 더욱 깊이 비유를 들어 설명해주세요.)

육의 행실과 마음간의 관계를 

더욱 자세히 설명해줄게.

마음은 육의 행실보다 

훨씬 더 변하기 쉬운 존재이지. 

이 둘 간의 관계성을 비유로 든다면 

마치 우주에 떠있는 태양과 

그 주위를 돌고 있는 

수많은 행성들 간의 관계성과 같다. 

생각해보아라. 

아무리 태양 주변의 무수한 행성들이 

제각각 그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어도 

태양 하나가 확고부동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 

우주에 대하여 정해 놓으신 

하나님의 이치, 순리, 법대로 

우주가 잘 움직이지 않느냐. 

이처럼 이 악한 세상 속 

무수한 유혹, 혼란, 핍박들로 인해 

작고 큰 무수한 행성들과도 같은 

약한 네 마음은 이리저리 왔다갔다 



순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. 

그렇지만 힘들어도 태양과도 같은 

‘육의 행실’이 변하지 않고 

오직 진리 중심으로 계속 행해 나간다면 

그 자는 결국 하나님의 법, 이치, 순리대로 잘 되며 

성공할 수 있다. 

문제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야 할 

‘육의 행실’이 변질되는 것이다.

생각해 보아라. 

아무리 태양 주변의 수많은 행성들이 

움직이지 않으며 제 자리를 지킬지라도 

태양이 왔다갔다 

제 맘대로 움직인다면 

우주는 어찌 되겠느냐. 

엉망진창이 될 것이며 

지구의 각종 수많은 생명체들도 

제대로 햇빛을 받지 못해 멸종될 것이며 

대혼란이 올 것이다.

이와 같이 마음 이전에 

‘육의 행실’이며

한 가지 덧붙여 말하자면 

뇌의 체질이다. 

이 둘만 계속해서 온전하면 

순간순간 마음은 조금씩 변할지라도 

휴거의 삶을 사는데 있어서는 

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며 

설사 줄지라도 아주경미한 수준의 영향일 게다.

고로 주변의 영육적 분위기에 

너무도 쉽게 변해버리는 

네 마음에 의존, 기대하지 말고 

오직 보다 더 고정성을 띈 

네 육의 행실, 뇌 체질에 의존하며 

이들을 오직 나 성자, 선생 중심으로 

움직이게 하여라. 

그리하면 현재 휴거의 역사 속에서도 

300선으로 휴거에 성공할 수 있으며 

나와의 교통, 선생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

절대 끊기지 않으며 

끝까지 할 수 있다.



사랑아 

마음보다 육이며 

생각보다 행실이다. 

마음, 생각은 

마음, 생각으로 잡는 게 아닌 

행실로서 잡는 것이다.

아이를 다루며 관리하려면 어른이 있어야지 

또 다른 아이로는 

그 아이를 다루고 관리할 수 없는 것. 

자신의 마음, 생각이 자꾸만 변하고 

힘들다고 계속해서 

마음, 생각적으로만 

위로, 결심, 의지, 의욕을 북돋아주는 것은 

그야말로 한 아이에게 

자신과 똑같은 수준의 아이를 

관리하게 하는 것이니 

결국 실패하거나 효과가 거의 없다.

아이는 오직 어른이 관리하고 키워줘야 

제대로 성장하며 발전할 수 있는 게지. 

이는 곧 올바른 육의 행실, 뇌의 체질로서 

마음, 생각을 관리함이다. 

고로 네 마음이 힘들거나 지칠 때 

유혹받아 흔들릴 때 

너는 생각만 하지 말고 

차라리 말씀대로 행하여라. 

사랑아 

오늘은 이같이 

마음과 육의 행실, 

뇌의 체질간의 관계와 

어떻게 하면 자꾸만 변하는 마음을 붙잡고 

현재의 휴거의 역사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

자세히 설명해주었다.

이 말씀대로만 행한다면 

반드시 완전한 휴거의 영으로 

거듭날 수 있다. 

알겠지? 사랑한다. 

성자가 

휴거의 깊은 

비밀을 전하였다. 

샬롬. 




